
묘법연화경 , 제16 여래수량품 (자아게) 
 

 자아득불래자아득불래자아득불래자아득불래 내가 성불로부터  

 經 劫  소경제겁수소경제겁수소경제겁수소경제겁수  지내 온 모든 겁수는 

 무량백천만무량백천만무량백천만무량백천만  한량 없는 백천만 

 억재아승지억재아승지억재아승지억재아승지  억재 아승지라. 

敎  상설법교화상설법교화상설법교화상설법교화 항상 법을 설하여  

  무수억중생무수억중생무수억중생무수억중생   수없는 억만 중생을 교화하여 

  영입어불도영입어불도영입어불도영입어불도   불도에 들게 함이니라. 

劫 이래무량겁이래무량겁이래무량겁이래무량겁  이와 같이 하여 옴이 한량 없는 겁이니, 

故 위도중생고위도중생고위도중생고위도중생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는 고로 

 방편현열반방편현열반방편현열반방편현열반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냄이나, 

 이실불멸도이실불멸도이실불멸도이실불멸도  그러나 실은 멸도하지 않고 

 상주차설법상주차설법상주차설법상주차설법  항상 이에 머물러 법을 설함이니라. 

 아상주어차아상주어차아상주어차아상주어차  내가 항상 이에 머물러 있어,  

  이제신통력이제신통력이제신통력이제신통력 모든 신통력으로  

  영전도중생영전도중생영전도중생영전도중생  전도된 중생으로 하여금  

見 수근이불견수근이불견수근이불견수근이불견  비록 가깝게 있으나 보이지 않게 하노라. 

見  중견아멸도중견아멸도중견아멸도중견아멸도  중생이 나의 멸도함을 보고  

廣供  광공양사리광공양사리광공양사리광공양사리  널리 사리에 공양하며 

皆  함개회연모함개회연모함개회연모함개회연모  다 연모의 마음을 품어 

渴   이생갈앙심이생갈앙심이생갈앙심이생갈앙심  갈앙하는 마음을 냄이라. 

 중생기신복중생기신복중생기신복중생기신복  중생이 이미 신복( )하여 

 질직의유연질직의유연질직의유연질직의유연  질직( )해서 뜻이 부드러워 

見  일심욕견불일심욕견불일심욕견불일심욕견불  일심( )으로 부처님을 친견( 見)하고자 

 부자석신명부자석신명부자석신명부자석신명  스스로 신명( )을 아끼지 아니함이라. 

 시아급중승시아급중승시아급중승시아급중승   이 때 나와 여러 중승( )이 함께  

俱  구출영축산구출영축산구출영축산구출영축산        영축산( )에 나와 

     아시어중생아시어중생아시어중생아시어중생        내가 중생( )에게 말하되, 

 상재차불멸상재차불멸상재차불멸상재차불멸        항상 여기에 있어 멸( )하지 아니하건만,  



故 이방편력고이방편력고이방편력고이방편력고        방편력( )을 쓰는고로  

 현유멸불멸현유멸불멸현유멸불멸현유멸불멸        멸( )과 불멸( )이 있음을 나타내노라.  

國  여국유중생여국유중생여국유중생여국유중생        다른 나라 중생이  

恭敬  공경신락자공경신락자공경신락자공경신락자        공경하고 믿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아부어피중아부어피중아부어피중아부어피중        나는 다시 그들 가운데서  

 위설무상법위설무상법위설무상법위설무상법        위없는 법을 설하건만,  

  여등불문차여등불문차여등불문차여등불문차        너희들은 이를 듣지 못하므로  

 단위아멸도단위아멸도단위아멸도단위아멸도        다만 내가 멸도했다 생각하느니라.  

見  아견제중생아견제중생아견제중생아견제중생        내가 모든 중생을 보니, 

苦  몰재어고뇌몰재어고뇌몰재어고뇌몰재어고뇌        고해(苦 )에 빠져 있음이라.  

故  고불위현신고불위현신고불위현신고불위현신        이런고로 몸을 나타내지 않고 

渴  영기생갈앙영기생갈앙영기생갈앙영기생갈앙        그들로 하여금 갈앙하는 마음이 나게 하여, 

 인기심연모인기심연모인기심연모인기심연모        그 마음이 인( )이 되어 연모케하고  

 내출위설법내출위설법내출위설법내출위설법        나와서 법을 설하느니라.  

  신통력여시신통력여시신통력여시신통력여시        신통력이 이와 같아서  

      어아승지어아승지어아승지어아승지    아승지겁에  

      상재영축산상재영축산상재영축산상재영축산        항상 영축산과  

     급여제주처급여제주처급여제주처급여제주처        다른 모든 곳에 있노라. 

 대화소소시대화소소시대화소소시대화소소시    큰 불에 타려할 때에도  

見劫  중생견겁진중생견겁진중생견겁진중생견겁진        중생이 겁(劫)이 다하여 

  아차토안온아차토안온아차토안온아차토안온        나의 이 땅은 안온( )하고  

 천인상충만천인상충만천인상충만천인상충만        천인( )이 항상 가득 참이라. 

閣 원림제당각원림제당각원림제당각원림제당각        원림과 모든 당각은 

 종종보장엄종종보장엄종종보장엄종종보장엄        가지가지 보배로 장엄되고  

果 보수다화과보수다화과보수다화과보수다화과    보배나무에는 꽃과 열매가 

 중생소유락중생소유락중생소유락중생소유락    많아 중생이 즐거이 놀 곳이니라.  

擊 鼓 제천격천고제천격천고제천격천고제천격천고        모든 하늘이 하늘북을 치고, 

 상작중기악상작중기악상작중기악상작중기악         항상 여러 가지 기악을 지으며  

 우만다라화우만다라화우만다라화우만다라화        만다라의 꽃을 내려  



 산불급대중산불급대중산불급대중산불급대중        부처님과 대중에게 흩음이라.  

 아정토불훼아정토불훼아정토불훼아정토불훼        나의 정토( )는 헐리지 않건마는 

見  이중견소진이중견소진이중견소진이중견소진        중생은 불에 다 타니 

苦  우포제고뇌우포제고뇌우포제고뇌우포제고뇌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괴로움이 

 여시실충만여시실충만여시실충만여시실충만        이같이 가득 참을 봄이라. 

 시제죄중생시제죄중생시제죄중생시제죄중생         이 모든 죄의 중생은 

 이악업인연이악업인연이악업인연이악업인연        악업의 인연으로 

過 劫 과아승지겁과아승지겁과아승지겁과아승지겁        아승지겁이 지나도록 

 불문삼보명불문삼보명불문삼보명불문삼보명        삼보( )의 이름조차 듣지 못함이라. 

功  제유수공덕제유수공덕제유수공덕제유수공덕        모든 공덕을 닦아 

 유화질직자유화질직자유화질직자유화질직자        부드럽고 화하여 질직한 자는 

皆見  칙개견아신칙개견아신칙개견아신칙개견아신        다 나의 몸이 곧 여기에 있어 

 재차이설법재차이설법재차이설법재차이설법        설법함을 봄이니라. 

 혹시위차중혹시위차중혹시위차중혹시위차중        어느 때는 이 중생을 위해 

     설불수무량설불수무량설불수무량설불수무량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 없다고 설하며 

久 見  구내견불자구내견불자구내견불자구내견불자        오랫 동안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에게는 

 위설불난치위설불난치위설불난치위설불난치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 설하느니라. 

 아지력여시아지력여시아지력여시아지력여시        나의 지력( )은 이와 같아서 

光  혜광조무량혜광조무량혜광조무량혜광조무량        지혜( )의 광명(光 )으로 한량 없이 비치고 

劫 수명무수겁수명무수겁수명무수겁수명무수겁        수명( )이 수없는 겁(劫)이니, 

久  구수업소득구수업소득구수업소득구수업소득        오랫 동안 업( )을 닦아 얻은 바이니라. 

 여등유지자여등유지자여등유지자여등유지자        너희들 지혜 있는 자는 

 물어차생의물어차생의물어차생의물어차생의        여기에 의심을 내지 말라. 

 당단영영진당단영영진당단영영진당단영영진        마땅히 죄업을 끊어 영원히 다할지니 

 불어실불허불어실불허불어실불허불어실불허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헛됨이 없노라. 

 여의선방편여의선방편여의선방편여의선방편        마치 의원이 좋은 방법으로 

狂 故 위치광자고위치광자고위치광자고위치광자고        미친 아들을 다스리기 위하는고로  

 실재이언사실재이언사실재이언사실재이언사        살아 있건마는 죽었다 말하되 

 무능설허망무능설허망무능설허망무능설허망        허망이라 하는 자 없음과 같이, 



 아역위세부아역위세부아역위세부아역위세부        나도 또한 세상의 아버지가 되어 

救 苦  구제고환자구제고환자구제고환자구제고환자        모든 고통을 구하는 자라. 

 위범부전도위범부전도위범부전도위범부전도        전도( )된 범부( )를 위해 

 실재이언멸실재이언멸실재이언멸실재이언멸        실은 있건마는 멸( )한다고 말함이니라. 

見 故 이상견아고이상견아고이상견아고이상견아고        항상 나를 보는 까닭으로 

驕  이생교자심이생교자심이생교자심이생교자심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내며 

 방일착오욕방일착오욕방일착오욕방일착오욕        방일( )하고 오욕( )에 착해서  

 타어악도중타어악도중타어악도중타어악도중        악도( ) 중에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아상지중생아상지중생아상지중생아상지중생        나는 항상 중생이 

 행도불행도행도불행도행도불행도행도불행도        도( )를 행하고 행치 아니함을 알아서 

可  수응소가도수응소가도수응소가도수응소가도        응하여 제도될 바를 따라 

 위설종종법위설종종법위설종종법위설종종법        가지가지 법을 설함이니라. 

 매자작시념매자작시념매자작시념매자작시념        매양 스스로 이같은 생각을 하되, 

 이하영중생이하영중생이하영중생이하영중생        "어떻게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득입무상도득입무상도득입무상도득입무상도        무상도( )에 들어 

 속성취불신속성취불신속성취불신속성취불신        속히 불신( )을 이룩하게 할까" 하노라. 

 


